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Diana Shipping looks ahead with optimism  “조선 설비과잉 문제 내년 G20서 논의” 

벌크선사 Diana Shipping은 올해 글로벌 벌크 수요를 전년대비 2.7% 증가한 
52억톤으로 전망함. 수요 증가의 주된 원인은 중국의 첛광석 수입 증가임. 중국
의 해상 첛광석 수입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26억톤을 기록할 전망임. 또 일
대일로 정책으로 30여개국 첛강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TradeWinds) 

 일본 무역협회 산하 Japan Ship Center(JSC)는 최근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조선 설비과잉 문제를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기로 
발표했다고 알려짐. 아베 수상은 내년 G20 회의에서 첛강 및 조선업계의 설비 
과잉 문제를 한국 및 중국과 협의할 예정으로 밝혔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Ecochlor to fit BWTS on Angelicoussis ships  Liner sector continues to improve, but dangers lurk 

미국 BWTS(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제조사 Ecochlor은 Angelicoussis Shipping 
Group의 선대 36척에 BWTS를 공급할 계획임. 설치는 2018~20년간 싱가폴, 
두바이, 카타르, 중국에서 진행될 계획임. 해당 BWTS는 IMO와 미국 해안경비대
(USCG)의 조건에 충족했다는 점이 수주로 이어졌다고 알려짐. (TradeWinds) 

 선박 브로커회사 Affinity는 컨테이너선 업계의 회복 조짐이 보이나, 여전히 공
급과잉은 위협요인으로 분석함. 전체 선대의 1% 수준인 22.5만TEU의 선박이 
유휴 상태에 있고, 올해 4월 기준 컨테이너선 선복량이 전년동기 대비 5.8% 증
가하면서 컨테이너선 운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apag closing in on final 2020 vision, says chief executive  South Korea diversifies LNG import sources in 2017 

컨테이너선사 Hapag-Lloyd는 2020년 환경규제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LNG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 선대의 17척을 개조를 고려하며 척당 
2~2.5첚만달러가 소요될 전망임. 반면 스크러버는 0.7~1첚만달러가 소요되나 
장단점이 있음. 환경규제 3가지 대안 중 근래에 선택할 계획. (TradeWinds) 

 세계 3위 LNG 수입국 한국은 작년 중동과 동남아를 대신해 미국과 호주에서 
LNG 수입을 늘림. 작년 미국에서 LNG 수입은 연간 37억CBM으로, 전년대비 
1,180% 증가했고, 호주는 880만CBM으로 40% 증가함. 한국가스공사가 미국 
LNG에 대해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한 만큼 향후 더 증가할 전망임. (TradeW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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